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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레아는 비료를 적게 요구하는 대표적인 소비(小肥)식물이다. 따라서 유기물이 풍부하고 배수양호한 토양에서는 결핍증세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상의 영양조건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비료를 줘야 한다. 정원에 심은 경우와 화분인 경우와는 다르다. 
	
	

	 
	표 1. 아잘레아 시비예 

Ball G.J.(67)은 다음과 같은 배양토의 pH에 따른 아잘레아의 시비기준을 발표하였다.

(1) 시비 A = 배지 pH가 4.9～5.4인 경우　 
    다음 양액을 매주 관주한다. 비료성분비율(N : P2O5 : K2O) = 23 : 10 : 12로써

  ① NH4NO3 315g/378ℓ의 물                ② diammonium phosphate 180g 
  ③ 180g KNO3을 잘 혼합 희석시켜 사용　 

(2) 시비 B = 배지 pH가 5.5 이상일 때 비료성분비율(N : P2O5 : K2O) = 21 : 0 : 0로써

  ① NH4NO3 720g/378ℓ                     ② iron sulfate 480g 혼합사용　 
     단, 적심 직후는 사용하지 않음　 

(3) 시비 C = pH가 4.8이하일 때 비료성분비율(N : P2O5 : K2O) = 15 : 3 : 3 

  ① 1260g calcium nitrate/378ℓ              ② monocalcium phosphate 
  ③ 120g nitrate를 섞어 시비　 

한편 미국 North carolina 대학에서는 N : P2O5 : K2O (21 : 7 : 7)의 수용성 4종
복합비료를 600g/물 378ℓ비율로 희석하여 여름철 생육왕성기에 주 1회씩 시비하기도 한다.


	
	

	 
	 
	

	 
	1. 시비시기 
	

	 
	  정원용인 경우 이른봄에 퇴비 등 유기질 비료나 성분이 낮은 복합비료나 여러 성분이 섞여 있는 유기질 비료를 수관(樹冠)의 직하(直下)주위에 흙을 파고 넣어준다. 가을 시비는 내한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내한성에 문제가 없는 종류는 가을 시비도 괜찮다. 화
  화분재배인 경우는 주 1~2회 원예용 4종 복합비료를 800~1,200배로 희석하여 주되 혹서기나 혹한기는 피한다. 
	

	 
	2. 양분 결핍증상과 시비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은 생육단계 및 토양환경에 따라 적정량이 있으며, 어느 기준보다 많으면 과잉, 적으면 결핍에 의한 피해가 오게 된다. 철쭉은 세근이기 때문에 과잉시 뿌리가 죽거나 생장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결핍도 큰 문제로써 Fe과 Ca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철쭉류의 경우는 결핍된 양분을 공급하면서 잔류물이 토양에 남아 알칼리성을 띠지 말아야 하다. 따라서 산성토양을 유지시키면서 다른 식물에 비해 저농도의 비료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결핍보다는 과잉에 의해 죽는 일이 많다. 
  철쭉 자생지는 Ca·Mg·K의 용탈이 많고, F·Fe·Al이 비교적 많다. 철쭉은 pH 4.5~5.5에서 잘 자라지만 6.0까지는 괜찮다. 철쭉은 알칼리 형태인 질소(NH) 시용은 피하는 것이 좋고 pH 3.0이하가 아니면 석회시비를 안하는 것이 좋다. Ca 공급원은 탄산칼슘보다는 황산칼슘이 더 좋다. 
  철쭉은 산성토양에 많은 Al·Mn이 고농도인 상태에서도 내성이 강한데 Al은 60ppm, Mn은 80ppm에서도 견딘다. 그러나 다른 작물은 1/3 수준에서 피해가 생긴다. 물론 철쭉에서도 Al 과잉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각 요소의 결핍증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질소 

	 
	 
	   엽색이 황화되며 어린 잎보다 늙은 잎에서 증세가 심하다. 질소 부족은 철쭉생육에 가장 나쁘며 이듬해 개화에도 영향을 준다. pH가 5 이상의 산성일 때는 암모니아태(態)도 좋지만 pH가 4.5이하이면 초산태가 좋다(표 1). 황산암모늄(유안)은 질소를 흡수하고 남는 것이 산성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좋다. 이런 비료를 생리적 산성비료라 하고 그 반대를 생리적 알칼리 비료라 하는데 후자는 좋지 않다. NaNO3나 KNO3는 토양 pH를 올리기 때문에 철쭉에서는 안 좋은데 pH를 올려 황화현상을 이르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부숙 유기물을 시비하거나 멀칭한 경우 C/N율이 높아 질소기아 현상으로 결핍되는 수도 있으니 C/N율이 너무 높은 재료는 낮추어(부숙시켜)준다. 

	 
	 
	나. 인산 

	 
	 
	   꽃눈형성과 성숙에 관여하는데, 결핍되면 잎이 진녹색이 되고 잎 뒷면의 엽맥이 붉은 색을 나타내며, 증세가 심하면 적자색이 되어 낙엽되기도 한다. 특히 중륵(中肋; 중앙에 세로로 있는 굵은 엽맥)에서 나타나는데 인산 암모늄은 인의 공급원으로 좋은 비료이다. 

	 
	 
	다. 칼륨(칼리) 

	 
	 
	   가지·꽃·뿌리 발달에 중요하며 전분과 당 형성에 관여하는데, 칼륨의 결핍은 철의 결핍에서 오는 현상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다만 철의 경우는 어린잎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칼륨의 경우는 어린잎과 성숙된 잎이 다르다. 
  즉 칼륨 부족일 때의 어린잎은 엽맥 사이에서 엽록소 결핍증상이 보이지만 성숙된 잎은 잎 가장자리가 타는 듯이 말라오고 안쪽으로 말리며 심하면 낙엽이 된다. 

	 
	 
	라. 칼슘 

	 
	 
	   산도를 좌우하는 주성분으로써 많으면 알칼리로 되어 철쭉 생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부족해도 철분흡수를 저해한다. 결핍증상은 어린잎의 끝이 고사하여 기형으로 되며, 심한 경우 줄기 선단부가 죽게 된다. 대체로 유기물이 많고 뿌리가 건전하면 결핍이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뿌리가 죽거나 생장이 나쁜 생장조건에서도 나타난다. 기타는 pH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마. 유황 

	 
	 
	   어린잎에 황화현상이 나타나고 엽신(燁身)의 소엽(小葉)은 녹색으로 남게 된다. 

	 
	 
	바. 마그네슘 

	 
	 
	   엽록소의 구성성분으로 결핍증상은 철분결핍과 유사하나 성엽(成葉)부터 생기는 것이 다르다. 공급원은 황산마그네슘이 좋다. 

	 
	 
	사. 붕소 

	 
	 
	   다른 작물의 경우와는 달리 생장점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잎의 크기와 모양은 정상이나 어린잎의 표면에 갈색 반점이 생기며, 심한 경우 생장점과 측아(側芽)가 죽게 된다. 

	 
	 
	아. 망간 

	 
	 
	   철분 결핍과 비슷한 결핍증세가 보이나 심한 경우라도 엽맥은 녹색을 띠게 된다. 황산망간이 좋다. 

	 
	 
	표 2. 철쭉류 엽 분석에 의한 적정량과 과잉 및 결핍농도 (Larson. 80) 

성 분

결 핍

적정치　

과 잉

N
P2O5
K2O
Ca
Mg
Mn
Fe
Cu
B
Al
Zn
NA 

< 1.8%
< 1.20%
< 1.75%
< 1.20%
< 1.16%
< 30ppm
< 50ppm
< 5ppm
< 16ppm
-
< 15ppm
- 

2.0~3.0%
2.0~3.0%
2.0~3.0%
2.0~3.0%
2.0~3.0%
30~300ppm
50~150ppm
6~15ppm
17~100ppm
-
5~60ppm
< 1,500 ppm 

3.0이상
0.65이상　 

 

400ppm이상　


200ppm이상　
내성강함　

1,500pp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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